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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 서론

인간의 목소리는 단순한 정보 전달의 매체나 예술적 기교를 위한 도구를 넘어, 개인의 생물학적 생존

과 심리적 실존이 교차하는 ‘체험된 신체(lived body)’의 차원이 발현되는 현상이다(Merleau-Ponty, 

2012). 특히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 관점에서 발성은 감각운동적 피드백과 환경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구성되는 능동적 과정으로 재조명되며, 이는 목소리를 결과물이 아니라 ‘신체화된 수행

(embodied performance)’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Jiang & Wu, 2025). 소매틱 실천의 역

사적 전개 또한 신체 자각을 변화의 핵심 통로로 간주해 왔으며, 이는 무용·움직임을 포함한 예술 및 치

유 영역과 긴밀히 연결되어 전개되어 왔다(Eddy, 2009). 특히 무용학 분야에서 소매틱스(somatics)는 

움직임의 질적 전환과 신체 자각을 탐구하는 핵심 담론으로 자리해 왔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발성과 호

흡을 매개로 한 소매틱 실천은 무용예술학의 학문적 외연을 확장하는 주제로서 주목된다(고경순, 

2025).

본 고찰은 소매틱 원리가 발성 경험과 결합될 때 도출되는 개념적 범주에 주목하여, 이를 ‘소매틱 보

이스(somatic voice)’라는 통합적 개념 틀로 구조화하고자 한다. 소매틱 보이스는 기존 학계의 표준화

된 용어가 아닌, 신체 자각과 발성 경험의 통합을 통해 목소리를 감각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작적으로 정의한 작업 개념(working concept)이다. 이러한 개념

적 전제는 목소리를 제3자의 평가 대상으로 환원하기보다, 내수용감각(interoception), 호흡, 진동 경

험을 매개로 자기조율(self-regulation)과 치유적 변화를 촉진하는 실천적 틀을 지향한다. 소매틱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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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룬 선행 논의는 이러한 원리의 임상·예술적 적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탐색해 왔으며, 최근 체화된 

인지 관점의 연구들 역시 목소리를 신체 경험의 맥락에서 재구성할 필요성을 제기한다(De Stefani & 

De Marco, 2019; Jiang & Wu, 2025; Ross & Atkinson, 2020). 

이러한 소매틱 보이스의 개념적 토대는 신경생리학적 관점에서도 뒷받침된다. 발성과 호흡은 미주신

경(vagus nerve)을 통해 자율신경계 조절과 정서적 안전감 형성에 관여하며(김명자, 2016; Porges, 

2011; Saumaa, 2024), 다미주신경 이론(polyvagal theory)은 트라우마와 스트레스 맥락에서 정서 조

율의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Daniel, 2019; Haeyen, 2024). 또한 자아(self)

가 신체 신호의 다감각적 통합 과정 속에서 구성된다는 예측 코딩(predictive coding) 관점은, 목소리 

수행과 감각 피드백의 결합이 자기 인식 및 정서 조절과 긴밀히 연결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다(Apps & Tsakiris, 2014). 이는 목소리·호흡 기반 개입을 자율신경계 조절의 틀 안에서 해석할 수 있

는 예술치유적 근거를 제공한다(류현열 외, 2023; Orepic et al., 2022). 

통합예술치유 맥락에서 목소리는 심리적 변화가 신체적 체험을 통해 발현되는 ‘신체 악기(bodily 

instrument)’로서 중요한 치유적 매체로 논의되어 왔다(소혜진, 2018). 그러나 소매틱 보이스와 관련 

연구는 음성 장애, 신경계 질환, 디지털 보조 기술 등 다학제적 영역에서 분산적으로 축적되어 왔으며

(Allen & Hu, 2022; Atalar et al., 2023), 이를 통합적으로 정리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기존의 문헌고

찰 연구들은 주로 특정 질환군의 음성 기능 회복(고수빈, 2025; Coulombe et al., 2023)이나 직업적 음

성 사용자의 기능적 성과(Carrillo-Gonzalez et al., 2019)에 초점을 두어, 소매틱 원리에 기반한 발성 

경험의 개념적 구조와 예술치유적 적용 양상을 포괄적으로 개관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임상 

현장에서는 음성 중재 시 심리적 접근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Aldridge-Waddon & Russell, 

2025), 이를 소매틱 관점에서 재구성한 통합적 검토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분산된 연구 흐

름을 종합하여 소매틱 보이스의 개념을 정립하고, 예술치유적 적용 영역과 구현 방식의 패턴을 체계적

으로 논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주제범위 문헌고찰(scoping review) 방법론을 적용하여 2000년부터 2025년까지 축

적된 문헌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소매틱 보이스의 학술적 개념 정립과 예술치유적 적용 양상을 규명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인 연구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제 간 문헌에서 소매틱 보이스가 

정의 및 활용되어 온 양상을 고찰하고, 신체 자각(body awareness), 내수용감각(interoception), 자기

조율(self-regulation)을 중심으로 소매틱 보이스의 개념적 층위를 정립한다(Hanna, 1988; Jiang & 

Wu, 2025). 둘째, 심신 통합적 이론을 토대로 소매틱 보이스의 핵심 구성요소와 작동기제를 정리하고, 

통합예술치유 실천 맥락과의 연결 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함의를 제시한다(정미영, 2020; Haeyen, 

2024; Moss, 2025; Porges, 2011). 셋째, 적용 대상과 문제 영역 및 실천 맥락을 분류하여 예술치유적 

적용 지형을 구조화한다(Allen & Hu, 2022; Atalar et al., 2023). 넷째, 문헌에서 보고된 중재 요소와 

결과지표를 정리하여, 예술치유 현장에서의 구체적 구현 방식과 평가의 틀을 도출한다(Mills et al., 

2025; Won et al., 2025). 

본 고찰에서의 ‘소매틱 보이스’는 단순한 기계적 발성 훈련을 넘어, 고유수용감각 자각을 통한 신경계 

재교육에서 상호주관적 공명 경험에 이르는 ‘통합적 체화 프락시스(praxis)’로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Gilman, 2014; Kapadocha, 2018).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관련 용어들을 단순한 동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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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간주하지 않고, 분석 범위와 기제의 강조점에 따라 위계적으로 구조화하였다. 즉, 신체 내부의 감각·
호흡·진동에 대한 1인칭 자각과 조율을 핵심으로 다루는 논의를 ‘소매틱 보이스’의 상위 범주로 설정

하고, 타인과의 관계적 공명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강조하는 ‘체화된 목소리(embodied voice)’와 임상 

및 예술 영역의 포괄적 실천을 지칭하는 ‘보이스워크(voicework)’를 유기적으로 연결된 유사 용어군으

로 통합하여 문헌 선정 체계에 포함하였다(Macpherson, 2019; Øien & Dragesund, 2024). 문헌 선정 

과정에서 발성 행위가 단순한 생리적 현상을 넘어 인지 및 신체 감각과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체화

된 인지(embodied cognition)’ 기제를 명시한 연구만을 포함하였으며(Jiang & Wu, 2025; Saumaa, 

2024), 전인적 체화(embodiment)의 관점 없이 단순 해부학적 기능 훈련에만 국한된 문헌은 배제하여 

개념적 엄밀성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분석 틀에 따라 최종 선별된 문헌들은 작동 기제의 초점에 따라 

‘신체-음성 통합 시스템’, ‘관계적·실존적 소마’, ‘인지적 통합 도구’의 3개 층위로 체계화되었으며

(Flynn, 2021; Schomers & Pulverm ü ller, 2016), 이러한 개념적 구조화는 소매틱 보이스를 전인적 

치유와 다감각적 통합을 아우르는 학술적 중재 모델로 재정립하는 토대를 마련한다(Ridder et al., 

2025; Sellers-Young, 2013).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및 절차

본 연구는 소매틱 보이스의 개념 정립과 예술치유적 적용 양상을 규명하기 위해 Arksey와 O’Malley 

(2005)가 제안한 주제범위 문헌고찰(scoping review)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소매틱 보이스 관련 논

의는 예술치유, 심리치료, 신경생리학, 음성·발성 실천 등 다학제적 영역에서 개별적으로 축적되어 왔

으며, 문헌에 따라 유사 개념이 상이한 용어로 보고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개별 연구의 

효과 크기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체계적 문헌고찰보다, 개념적 범주를 명확히 하고 적용 지형을 포괄적

으로 파악하는 데 적합한 본 방법론이 연구 목적에 더 부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연구의 방법론적 엄밀성

을 확보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기본 절차를 준거로 하되, Levac 등(2010)의 보완 제안과 Peters 등

(2020)의 JBI(Joanna Briggs Institute) 지침을 통합적으로 준용하여 연구 절차와 분석 계획을 수립하

였다. 서론에서 제시한 연구목표에 근거하여, 자료분석을 위한 추출 항목과 범주화 기준을 사전에 설정

하였다. 연구의 전 과정은 문헌 식별 및 선정, 자료분석 및 범주화, 내용타당도 검증의 단계로 수행되었

으며, 연구 보고는 PRISMA-ScR 체크리스트에 따라 기술하였다. 

2. 문헌 식별 및 선정

본 연구는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이는 검색의 지역성(locality), 

대표성(representativeness), 포괄성(comprehensiveness)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국내 문헌은 지역적 

실천 맥락을 반영하는 RISS, KISS, DBpia를 통해 검색 및 식별하였으며, 국외 문헌은 주제의 다학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PubMed, PsycArticles, Scopus, Web of Science를 활용하였다. 문헌 검색은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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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2025년까지 출판된 자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검색 기간을 약 25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목소리

를 기능적·기계적 산출로 보던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신체-인지의 유기적 결합을 강조하는 체화된 인지

(embodied cognition) 관점이 예술치유 및 음성 연구 분야의 논의에 확산되어 온 흐름을 장기적 관점에

서 고찰하기 위함이다. 

문헌 검색어는 소매틱 보이스의 다차원적 작동 기제와 학술적 경계를 보다 명료하게 규명하기 위해, 

체화(embodied) 관점에 근거한 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개념 영역, 기제 영역, 발성·호흡 영역, 적용 영역

의 4개 범주로 구분하여 Boolean 연산자를 적용·조합하였다. 각 범주별 검색어 구성은 <표 1>에 제시

하였다. 첫째, 개념 영역(somatic voice, embodied voice, voicework)에서는 목소리를 분절된 생리

적 기능이 아니라 신체-인지-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수행되는 통합적 프락시스(praxis)로 이해하는 

논의(Kapadocha, 2019; Macpherson, 2019)를 참조하여, 상호보완적인 핵심 개념군으로 설정하였다. 

둘째, 기제 영역(interoception, self-regulation, polyvagal)은 발성 행위가 단순한 근육 운동을 넘

어 인지·정서·신경계 조절과 연동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소매틱 보이스의 인지·심리적 작동 원리를 포

괄하도록 설계하였다(Casas-Mas et al., 2019; Orepic et al., 2022; Sellers-Young, 2013). 셋째, 

발성·호흡 영역(vocal vibration, breathwork, humming, toning, vocal improvisation)은 상향식

(bottom-up) 감각 자극을 매개하는 구체적 실천 변인을 교차 식별하기 위한 범주로 구성하였다(Flynn, 

2021; Herná ndez-Morato et al., 2023; Vainio & Vainio, 2021). 넷째, 적용 영역(arts therapy, 

music therapy, dance movement therapy)은 본 연구가 다루는 예술치유 기반 실천 맥락을 특정하기 

위해 한정하였다. 이러한 구조화 원칙에 따라, 국문 검색에서는 핵심 개념군과 기제·맥락 용어와 결합하

였으며, 영문 검색에서도 동일한 위계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조합 연산을 적용하여 자료 수집의 포괄성

과 타당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였다.

검색 범주 국문 검색어 영문 검색어

개념 영역 소매틱 보이스, 체화된 목소리, 보이스워크 somatic voice, embodied voice, voicework

기제 영역 내수용감각, 자기조율, 다미주신경 interoception, self-regulation, polyvagal

발성·호흡
영역

음성 진동, 호흡작업, 허밍, 토닝, 음성즉흥
vocal vibration, breathwork, humming, 

toning, vocal improvisation

적용 영역 예술치유, 음악치료, 무용·동작치료
arts therapy, music therapy,
 dance movement therapy

<표 1> 문헌 검색어 구성 체계

문헌 선정은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정의된 포함·배제기준에 따라 

수행하였다. 포함 기준은 ① 1인칭 신체 경험으로서의 목소리 자각을 핵심 주제로 다룬 연구, ② 예술치

유 맥락에서 음성·호흡 기반 중재 요소(호흡, 진동, 발성 조절 등)가 치료적 목적으로 활용된 연구, ③ 
학술지 논문 및 학위논문으로 한정하였다. 반면 연구의 초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① 신체적·소매틱 관점

이 결여된 단순 가창 훈련, 성악·스피치 중심의 기능 향상 훈련 연구, ② 음향학적·생리학적 지표의 단일 

기능 측정에만 국한되어 예술치유의 심리·사회적 맥락과의 연결이 불충분한 연구, ③ 학술적 근거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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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하거나 원문 확인이 불가능한 자료는 배제하였다. 

전체 문헌 선정 과정은 PRISMA-ScR 지침을 준수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7개 데이터베이

스 검색을 총 652편의 문헌을 식별하였고, 중복 자료 121편을 제거한 531편을 대상으로 제목 및 초록 수

준의 1차 선별을 수행하였다. 이후 연구 주제와의 관련성이 낮거나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392편을 제외

하여 139편을 원문 검토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원문 검토 단계에서는 포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79편

(소매틱 관점 결여 29편, 예술치유 맥락 불일치 24편, 연구 목적 및 주제 불일치 26편)을 추가로 제외하

였으며, 최종적으로 60편의 문헌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문헌 선정의 상세 흐름과 수치는 <그림 1>의 

PRISMA-ScR 흐름도에 제시하였다 

3. 자료분석

최종 선정된 문헌으로부터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추출·정리하기 위해 Microsoft 

Excel 2025를 활용하여 자료 추출을 수행하였다. 기록표에는 저자 및 연도, 출처, 국가 및 학문 분야, 

연구 유형, 개념 범주, 작동 기제, 적용 맥락, 중재 요소, 결과 지표 등의 항목을 설정하고, 각 문헌의 핵

심 내용을 요약하여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문헌 간 비교 가능성과 분석의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분석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2인의 연구자가 독립적으로 코딩을 수행하였고, 불일치 항목은 합의 

회의를 통해 조정하였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제3의 전문가 자문과 분석 틀 재검토를 거쳐 코딩 기준을 

보완한 후 재코딩을 실시하여 최종 합의에 도달하였다. 

데이터베이스 검색 총 문헌 수(n=652)
 ▸ PubMed (n=89)
 ▸ PsycArticles (n=20)
 ▸ Scopus (n=371)
 ▸ Web of Science (n=50)
 ▸ RISS (n=48)
 ▸ KISS (n=10)
 ▸ DBpia (n=64)

→ 중복 문헌 제거 (n=121)

제목·초록 검토 대상 문헌 수
(n=531)

→ 제목·초록 검토 결과 배제된 문헌 수 
(n=392)

본문 검토 결과 대상 문헌 수
(n=139)

→
본문 검토 결과 배제된 문헌 수(n=79)
▸ 소매틱 관점 결여 (n=29)
▸ 예술치료 맥락 불일치 (n=24)
▸ 연구 목적 및 주제 불일치 (n=26)

최종 분석 대상 문헌 수
(n=60)

<그림 1> 분석 대상 문헌 선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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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분석은 <표 2>의 분석 틀에 따라 3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에서는 발행 연도, 학문 영역, 연구 

유형 등 일반적 특성을 바탕으로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2단계에서는 문헌에 

제시된 개념 범주와 작동 기제를 귀납적으로 분석하여 소매틱 보이스의 개념적 층위와 구성 요소를 체

계화하였다. 3단계에서는 적용 맥락, 중재 요소, 결과 지표를 교차 분석함으로써 예술치유 현장의 구현 

방식과 효과 보고 양상을 구조화하였다. 특히 국내 문헌의 개념 정립 단계를 고려하여, 국외 문헌의 이

론적·기제적 정의와 국내 문헌의 실천적·임상적 맥락을 상호 보완적으로 검토하여 개념 정립과 실천적 

적용 양상을 통합적으로 규명하였다. 

분석 단계 추출 항목 분석 방법 분석 초점

1단계
 문헌의 일반적 특징

저자 및 연도, 출처(저널), 
국가/분야, 연구 유형

정량적 분석
(빈도, 비율)

연구 동향, 학제적 분포 및 시기별 
경향 파악

2단계
개념적 층위 분석

개념 범주, 작동 기제 귀납적 내용 분석
소매틱 보이스의 용어 사용 양상, 
개념 정의 및 핵심 기제 체계화 

3단계
적용 양상 분석

적용 맥락, 중재 요소, 
결과 지표

교차 분석
예술치유 현장에서의 구현 방식, 

대상·맥락별 효과 보고 양상 구조화

<표 2> 자료분석 틀 및 추출 항목

4. 내용타당도 검증

본 연구는 분석 틀의 타당성과 분류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술치유 및 예술치료 분야의 

전문가 3인을 대상으로 내용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전문가 패널은 연구 주제의 다학제적 특성을 

반영하여 소매틱 기반 예술치유, 음성·발성 및 보이스워크,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 평가 분야의 전문성

을 갖춘 인사로 구성하였다. 검증 과정에서는 예비 분석 틀과 함께 실제 문헌에서 발췌한 자료추출 사

례(코딩 예시)를 제공하여, 추출된 개념·기제·적용 양상이 분석 범주에 적절히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

토를 진행하였다. 평정 도구는 분류 기준의 명확성, 범주 구성의 적절성, 용어 사용의 일관성, 분석 틀

의 포괄성, 예술치유 맥락 반영 정도, 적용 가능성의 6개 문항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1점=매우 부

적절, 5점=매우 적절)를 사용하였다. 평정 결과, 전체 평균 타당도는 4.7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감각 기제 범주화 및 소매틱 적용 범주의 명료성 항목에서 높은 합의가 확인되었다.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수정 및 보완 사항은 <표 3>와 같이 분석 틀에 반영하여 절차적 신뢰성을 강화하였다. 본 연구는 

신경생리학적 인과성 검증이 아니라 소매틱 보이스의 예술치유적 구조화에 목적이 있으므로, 검증 역시 

개념 구조의 적절성과 적용 범주의 타당성에 중점을 두어 수행되었다. 

수정·보완 
영역

수정 전 수정 후

범주 위계 
설정

감각 기제와 체화된 인지가 병렬적으로 나
열되어 범주 간 논리적 위계가 불명확함

감각 기제를 하부 토대로, 체화된 인지를 상위 통합 
층위로 설정하여 개념적 위계를 명료화함

<표 3> 전문가 자문에 따른 분석 틀 수정·보완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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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결과

1. 문헌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최종 선정된 60편의 문헌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출판 연도별 분포를 살펴

보면, 2000-2010년 4편(6.7%), 2011-2015년 11편(18.3%), 2016-2020년 22편(36.7%), 2021-2025년 

23편(38.3%)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 이후 발표된 연구가 전체의 75.0%를 차지하여, 최근 10년간 

소매틱 보이스 관련 논의가 뚜렷하게 증가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별 분포에서는 북미 지역이 

22편(36.7%)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유럽 18편(30.0%), 아시아 15편(25.0%), 기타 지역 5편

(8.3%) 순으로 나타났다. 북미와 유럽을 포함한 서구권 연구가 전체의 66.7%를 차지하여 해당 지역에

서의 학문적 축적이 상대적으로 활발함을 보여준다. 연구 방법론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례 연구 및 

현상학적 연구를 포함한 질적 연구가 28편(46.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실험 및 조사 

설계를 포함한 실증 연구가 16편(26.7%), 이론 고찰 및 문헌고찰 연구 역시 16편(26.7%)으로 동일한 

비율을 보였다. 저널 분야별 분포에서는 예술치유 분야가 25편(41.7%)으로 가장 많았으며, 심리치료 및 

정신건강 관련 저널 15편(25.0%), 인지·신경과학 및 의학 분야 12편(20.0%), 교육 및 퍼포먼스 관련 저

널이 8편(13.3%) 순으로 나타나, 소매틱 보이스 관련 논의가 예술치료를 중심으로 다학제적 영역에 걸

쳐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구분 세부 항목 문헌 수(n) 비율(%)

출판 연도

2000 - 2010년 4 6.7

2011 - 2015년 11 18.3

2016 - 2020년 22 36.7

2021 - 2025년 23 38.3

<표 4> 분석 대상 연구의 일반적 특성

코딩 지침
수립

범주 정의가 포괄적 서술에 머물러 문헌 
선별 및 분류 시 판단 준거가 모호함

각 범주의 핵심 속성과 배제 조건을 포함한 구조화
된 코딩 매뉴얼을 수립하여 분석의 객관성을 강화함

선정 기준의 
변별력

일반적인 음성 중재와 소매틱 접근을 구분
하기 위한 방법론적 배제 기준이 추상적임

‘1인칭 신체자각 및 자기조율’ 명시 여부를 필수 포
함 기준으로 추가하여 방법론적 변별력을 제고함

중재요소 
분류체계

물리적 발성 기술과 심리적 조율 요소가 
분리되어 기제 간 연계성 기술이 부족함

중재 요소를 ‘기능적 조절(호흡·발성)-소매틱 학습
(자각·조율)-존재론적 공명(관계·표현)’으로 재구성
하여 다차원적(multidimensional) 연계성을 반영함

적용 대상의 
구체성

적용 대상이 연령 및 질환 중심으로만 광
범위하게 제시되어 대상별 비교 분석이 제
한적임

발달 단계, 연령, 문제 영역(임상·교육)을 결합한 교
차 분류 체계를 도입하여 적용 지형을 다각화함

결과 지표의 
세분화 

심리·생리 지표가 혼재되어 소매틱 보이스
만의 독자적인 중재 효과 파악이 어려움

지표를 정서, 자기조절, 신체·생리, 음성·발성, 사회
적 기능으로 유목화하고 대표 예시 지표를 확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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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매틱 보이스의 용어 사용 및 개념 구조

문헌 분석 결과, 소매틱 보이스는 단일한 정의로 고정되기보다 ‘신체-음성 통합(body-voice 

integration)’이라는 상위 범주 아래 다양한 이론적 관점이 다차원적으로 구성되어 나타났다. 용어 사용 

측면에서 연구자들은 접근 맥락에 따라 ‘소매틱 보이스(somatic voice)’, ‘보이스워크(voicework)’, ‘체
화된 목소리(embodied voice)’, ‘보컬리티(vocality)’, ‘심신통합적 음성(psychophysical voice)’ 등 다

양한 명칭을 혼용하며 개념적 외연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apadocha, 2018). 구체적으로 

‘소매틱 보이스(somatic voice)’ 또는 ‘보이스워크(voicework)’는 소마적 자각(somatic awareness)에 

기반한 발성 훈련과 탐구 과정 전반을 포괄하는 용어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다(Gilman, 2014; 

Kapadocha, 2019; Saumaa, 2024). 반면 ‘체화된 목소리(embodied voice)’ 또는 ‘보컬리티(vocality)’
는 발성의 현상학적 주체성과 사회적 관계 맥락을 강조하는 연구에서 주로 채택되었다(Macpherson, 

2019; Øien, 2022; Vettraino, 2017). 또한, 전통적인 성악 및 연기 훈련 맥락에서 심신의 유기적 연결

을 설명하던 ‘심신통합적 음성(psychophysical voice)’이 최근 ‘embodied’ 또는 ‘somatic’ 용어로 대체

되는 경향이 나타났다(Gilman, 2014).

 공연 예술 및 실천 맥락에서는 연구 지향점에 따라 신체와 발성의 통합 방식을 설명하는 다양한 하위 개념

들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신체-음성의 연결을 탐구하는 ‘신체-음성(body-voice)’(McAllister-Viel, 

2022), 무용적 움직임과 보컬을 결합한 ‘보컬 댄스(vocal dance)’(Bardi, 2022), 신체의 물리적 작용과 

소리를 융합한 ‘생리-발성 통합체(physiovocality)’(Thomaidis, 2020) 등의 개념이 확인되었다. 철학 

및 미학적 관점에서는 신체 감각의 존재론적 위상과 청취자와의 물리적 공명을 강조하는 ‘소마미학적 

발성(somaesthetic vocality)’(Macpherson, 2022)이 제시되었으며, 사회·문화적 맥락에서는 목소

리의 정체성 및 권력 구조를 해체하려는 시도로서 ‘다성적 목소리(polyphonic voices)’(Kapadocha, 

2022)와 ‘인종화된 소마(racialized soma)’(Ginther, 2022) 등이 논의되었다. 한편, 신경과학 및 인지

과학 분야에서는 ‘감각운동적 발화(sensorimotor speech)’(Schomers & Pulvermüller, 2016)와 ‘지표

국가별 분포

북미(미국, 캐나다 등) 22 36.7

유럽(영국, 독일, 북유럽 등) 18 30.0

아시아(한국, 일본, 중국 등) 15 25.0

기타(오세아니아 등) 5 8.3

연구 방법론

실증 연구(실험, 조사) 16 26.7

질적 연구(사례, 현상학 등) 28 46.7

문헌고찰 연구(이론, 스코핑 등) 16 26.7

저널 분야

예술치유 25 41.7

심리치료·정신건강 저널 15 25.0

인지·신경과학 및 의학 저널 12 20.0

교육 및 퍼포먼스 저널 8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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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음성(indexical voice)’(Locke, 2021)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음성을 감각-운동 회로의 산

물이자 생물학적 신호 전달 매체로 정의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접근은 소매틱 보이스의 학제 간 

외연이 임상적 기능 재활 영역까지 확장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다차원적인 용어 사용과 개념화 양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문헌들을 분석한 결과, 

소매틱 보이스의 개념은 크게 세 가지 정의적 축(definitional axes)으로 구조화되었다(Kapadocha, 

2022). 첫째, 생리·재활적 차원에서는 소매틱 보이스를 근육과 신경계의 유기적 협응에 의한 운동 산물

로 간주하며, 왜곡된 신체 지도(somatic map)의 재구성과 호흡 및 후두 기능의 물리적 회복을 지향하는 

재활 과정으로 정의하였다(남유진, 2015; Gilman, 2014; Hernández-Morato et al., 2023). 둘째, 인

지·통합적 차원에서는 발성을 단순한 신체 반응이 아니라 감각, 기억, 정서 조절이 결합된 인지적 수행

으로 정의하고, 소리 내는 행위(voicing)를 의미 구성과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가 구조화되

는 과정으로 설명하였다(Jiang & Wu, 2025; Ridder et al., 2025). 셋째, 관계·실존적 차원에서는 목

소리를 자아 표현과 대인 연결을 매개하는 실존적 공간으로 이해하며, 정서적 안전망(container) 형성, 

애착, 사회적 유대와의 관련성이 보고되었다(Flynn, 2021; Locke, 2021; Woods et al., 2022). 

분석 차원 저자 개념 정의 및 학술적 논거

통합적 관점
Kapadocha

(2022, p.1)

▸움직임-발성(moving-voicing)

“우리의 작업은 움직임에서 시작하며, 움직임은 발성과 전인적이고 순차적

인 관계를 맺는다...나는 움직인다, 고로 나는 소리 낸다.” 

생리·재활적

Bardi

(2022, p.52)

▸보컬 댄스(vocal dance)

“나에게 소리는 물리적 악기였다...나의 목표는 신체 자각의 총체성을 춤으

로 가져오는 것이었다.”
Bruun

(2022, p.66)

▸해체-재구조화(destructing-restructuring)

“해체는 건강하지 못한 습관을 놓아버리는 것이며, 재구조화는 이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방향을 부여하는 것이다.” 
McAllister-Viel

(2022, p.116)

▸터치-재교육(touch-reeducation)

“터치는 목소리를 몸에 안착(grounds voice in body)시키며, 이는 체화된 

목소리를 지향하는 현대 발성 훈련의 핵심 원리이다.”

인지·통합적

Sellers-Young

(2022, p.21)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

“호흡, 탐색, 심상의 통합은 새로운 신경 경로를 발달시킨다.”
Paparo

(2022, p.89)

▸학습하는 법의 학습(learning to learn)

“발전은 행동 중인 자신에 대한 자각을 통해 이루어진다...새로운 행동 양식

은 학습하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준 교사를 만난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

관계·실존적

Ginther

(2022, p.100)

▸인종화된 소마(racialized soma)

“주체성에 대한 인식을 통해 사회적 객체화(objectification)를 중단하고, 우

리 자신을 온전한 체화(embodiment)의 상태로 되돌려놓아야 한다.”
Macpherson

(2022, p.230)

▸소마미학적 발성(somaesthetic vocality)

“소마미학적 발성은 인지적 이해보다 신체적 감각의 존재론적 우위

(ontological primacy)에 의해 경험된다.”

<표 5> 주요 저자별 소매틱 보이스의 개념 정의 및 핵심 논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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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 및 교육 영역에서는 프락시스(praxis)와 소마적 자각(somatic awareness)을 핵심으로 

삼아, 습관화된 신체적 긴장을 해소하고 예술적 표현력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실천적 교육적 방법론으로 

소매틱 보이스를 정의하였다(왕시시, 2023; Kapadocha, 2018; Saumaa, 2024). 예술치유 및 심리학 

분야에서는 치유(healing)와 통합(integration)에 초점을 맞추어, 트라우마나 상실로 파편화된 자아를 

신체 감각을 매개로 재연결하고 정서 조절을 촉진하는 치유적 도구로 개념화하였다(김정향, 2023; 

Flynn, 2021). 반면, 신경과학 및 의학 분야에서는 기능(function)과 신경가소성(plasticity)을 중심

으로, 발성 훈련이 뇌의 청각-운동 회로를 강화하고 물리적 기능을 개선하는 임상적 재활 전략으로 보

고되었다(강서연, 2024; 박수정, 2021; Schomers & Pulvermüller, 2016).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소매틱 보이스는 개인 내부의 내수용감각 자각(interoceptive awareness)에서 출발하여 신경생리적 재

구조화를 거쳐 관계적·사회적 공명으로 확장되는 다차원적 체화 과정으로 구조화되는 양상이 확인되

었다. 이러한 구조화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3. 소매틱 보이스의 문헌 분포 및 핵심 기제

분석 대상 60편의 문헌을 개념적 범주로 분류한 결과, 소매틱 보이스 연구는 ‘신체-음성 통합 시

스템’, ‘관계적·실존적 소마’, ‘인지적 통합 도구’의 세 가지 층위로 구조화되었다<표 6>. 첫째,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범주는 ‘신체-음성 통합 시스템’으로 29편(48.3%)이었다. 이 범주에서는 목소리를 후두, 

호흡근, 조음기관, 신경계가 연동되는 통합적 생리·운동 시스템으로 규정하며, 신경생물학적 조절과 발

성 기능의 미세 조정에 초점을 두었다. 특히 청각과 운동 피질의 동시 활성화에 기반한 감각-운동 통합

(sensorimotor integration)과 후두 및 조음 기관의 고유수용감각(proprioception)을 통한 세밀한 발

성 조절이 주요 작동 기제로 보고되었다(Gilman, 2014; Schomers & Pulvermüller, 2016). 또한 들숨 

단계(inspiration phase)와 자기 인식 과정 간의 상관성이 제시되었으며(Orepic et al., 2022), 음고 이

동(pitch gliding) 기법이 후두 거상 근육 활성화를 통해 기능적 재활에 기여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

(Hernández-Morato et al., 2023). 

개념적 
범주

조작적 정의 및 초점 핵심 기제 n(%)

신체·
음성 통합 
시스템

▸발성을 호흡, 후두, 조음기관, 신경계가 연동
되는 통합된 생리·운동 시스템으로 규정

▸신경생물학적 조절과 발성 기능의 미세 조절
에 초점

▸호흡-발성 생리적 협응
▸감각-운동 통합 기반 발성 제어
▸들숨 단계와 자기 인식 간 상관성

29
(48.3)

관계적·
실존적 
소마

▸정서적 안전감과 관계적 연결을 매개하는 경
험적 장으로 규정

▸내수용감각 기반 정서 조절 및 상호주관적 
공명에 초점

▸호흡·진동 자각 기반 신체 안정화
▸리듬·음성 동조 기반 대인 조율
▸관계적 안전 신호 형성 및 내면화

23
(38.3)

인지적 
통합 도구

▸학습·기억·정서 조절이 결합된 인지적 수행 
전략으로 규정

▸자기 안내 및 메타인지적 조직화의 도구에 
초점 

▸인지적 지지틀 기반 자기 조절 
▸발성 매개 인지적 조직화
▸사적 노래 기반 자기 안내

8
(13.3)

<표 6> 소매틱 보이스의 문헌 범주별 분포 및 주요 작동 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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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관계적·실존적 소마’ 범주가 23편(38.3%)으로 나타났다. 이 범주에서는 목소리를 정서적 안전

감 형성과 관계적 연결을 매개하는 경험적 장으로 이해하였다. 내수용감각 자각(interoception)에 기반

한 신체 안정화(physical stabilization)와 상호주관적 공명 과정이 정서 조절과 존재론적 안녕감 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lynn, 2021; Ridder et al., 2025; Sellers-Young, 2013). 특히 리듬 및 

음성의 동조(synchrony)가 대인 관계 맥락에서 조율과 신뢰 형성을 촉진하는 핵심 요인으로 보고되었다. 

셋째, ‘인지적 통합 도구’ 범주는 8편(13.3%)으로 확인되었다. 이 범주에서는 발성 행위를 학습, 

기억, 정서 조절을 지원하는 인지적 전략이자 자기 안내적 수행 도구로 정의하였다. 신체 신호와 인지 

처리의 통합(Apps & Tsakiris, 2014), 수행을 통한 인지적 조직화(Jiang & Wu, 2025)가 반복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사적 노래(private singing)’가 자기 학습과 정서 조절을 촉진하는 인지적 매개로 작동

할 가능성이 보고되었다(Casas-Mas et al., 2019). 세 범주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핵심 기제는 

내수용감각 자각과 감각-운동 통합으로 확인되었다.

4. 실증 연구의 중재 구성 요소 및 평가 지표 분석

최종 선정 문헌 중 실제 프로그램이 시행된 중재 연구 23편(국외 4편, 국내 19편)을 대상으로 중재 구

성 요소와 평가 지표를 분석하였다<표 7>. 각 연구는 단일 중재 요소나 평가 도구만을 적용하기보다 복

수의 요소와 지표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빈도 분석 시 중복 집계를 허용하여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중재 구성 요소에서는 호흡 및 발성 기능 훈련이 15편(65.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노래 및 가창이 12편(52.2%), 움직임 및 소마적 자각 9편(39.1%), 즉흥성 및 표현예술이 6편(26.1%) 순

으로 나타났다. 평가 지표의 경우, 인지 및 심리 지표가 18편(78.3%)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음향학적 분석을 포함한 생리·음성 지표는 10편(43.5%)에서 보고되었다. 이러한 분포는 중재 효과를 정

서·인지적 변화 중심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우세하였음을 나타낸다. 

구분 세부 항목 주요 내용 및 적용 기법 n(%)

중재구성
요소

호흡 및 발성 기능 훈련
▸취주악기를 이용한 호흡압 조절 및 구강 운동
▸후두 거상/이완, 성문 틈새 조절

15
(65.2)

노래 및 가창
▸음고 이동(pitch gliding)
▸그룹 합창, 민요, 랩, 가사 회상

12
(52.2)

움직임 및 소마적 자각
▸펠든크라이스(ATM), 알렉산더 테크닉 기반 신체 정렬
▸호흡과 신체 감각 스캔

9
(39.1)

즉흥성 및 표현예술
▸보컬 즉흥, 비언어적 소리, 토닝(toning) 
▸랩, 연극, 심상(imagery) 활용

6
(26.1)

평가 지표

인지 및 심리 지표
▸EmDAS(체화된 인지)
▸GDS(우울), CIST/MMSE(인지), QoL(삶의 질), 자아효능감

18
(78.3)

생리 및 음성 지표
▸MPT(최대발성시간), jitter/shimmer(성대 진동 규칙성), 

intensity(강도)
▸PEF/FEV1(호흡량), 구강운동성

10
(43.5)

<표 7> 중재 연구의 구성 요소 및 평가 지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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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중재 기법 수준에서는 취주악기를 활용한 호흡 및 구강 훈련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법은 호흡 압력 조절, 입술 진동 유도, 구강 운동성 향상을 통해 발성 지지력을 강화하는 요소로 활용

되었다(남유진, 2015; 이유지, 강경선, 2016). 또한 사이렌 소리를 모방하는 음고 이동(pitch gliding) 

기법은 후두 거상 근육 활성화를 촉진하여 음성 질 개선 및 연하 기능 보조에 기여할 가능성이 보고되었

다(강서연, 2024; 우혜미, 2021). 일부 연구에서는 펠든클라이스(feldenkrais) 기법이나 소마적 자각

(somatic awareness) 요소를 통합하여 신체 긴장 인식과 호흡·발성 조절 과정을 중재에 포함하였다(김

정향, 2019, 2020, 2023; 왕시시, 2023; Paparo, 2016). 평가 지표 측면에서는 우울, 불안, 인지 선별 

검사 등 심리·인지적 측정 도구와 함께, 체화된 인지 관련 척도 또는 Praat 기반의 jitter, shimmer, 

MPT(maximum phonation time)와 같은 정량적 음성 지표가 병행되어 보고되었다(박수정, 2021; 허

고은, 문소영, 2016; Ridder et al., 2025). 이는 소매틱 보이스 중재가 주관적 심리 변화와 객관적 음성 

변화를 동시에 측정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IV. 논의

본 고찰은 먼저 학제 간 문헌에 나타난 소매틱 보이스의 정의와 활용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다학제적

으로 분화되어 온 논의를 통합적인 개념적 층위로 정립하였다. 분석 결과, 소매틱 보이스 관련 논의는 

2016년 이후 급증(75.0%)하고 2021년 이후 비중이 38.3%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기적 확

산은 소매틱 보이스가 예술치유 및 임상 실천 맥락에서 핵심 개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동향을 반영

하며, 연구의 초점이 물리적 기능 개선을 넘어 체화된 경험의 조절과 의미 구성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시

사한다. 아울러 전통적인 성악 및 연기 훈련 맥락에서 사용되던 ‘심신통합적 음성(psychophysical 

voice)’이 최근 ‘embodied’ 또는 ‘somatic’ 용어로 대체되는 경향은, 발성을 단순한 물리적 산출이 아닌 

체화된 경험의 영역에서 재조명하려는 학술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목소리

를 ‘기술’이 아니라 신체 경험의 재구조화 과정으로 이해하려는 선행 연구들의 관점과 맥락을 같이한다

(Gilman, 2014; Jiang & Wu, 2025; Kapadocha, 2018).

이러한 경향은 기존의 보이스워크 및 소매틱 담론이 제기해 온 관점과 중요한 접점을 가진다. 예컨대 

Gilman(2014)은 “우리가 곧 악기”라는 전제하에 발성을 소매틱 재교육(somatic re-education)의 문제

로 재정의하며, 발성 문제를 소매틱 지도(somatic map)의 조직화 오류로 진단하고 ‘안에서 밖으로

(inside-out)’ 방식의 감각적 재구축을 강조하였다. 또한 Kapadocha(2018)는 소매틱 보이스를 ‘움직임

–발성–사고’가 순환하는 통합적 프락시스(praxis)로 제시하여, 목소리를 단일 기능이 아닌 통합적 수행

으로 개념화하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양적 성장과 개념 전환의 배경으로는 첫째,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 관점이 발성 수행을 인지적 조직화 및 의미 구성과 연결하는 연구 흐름을 확

장시킨 점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Jiang & Wu, 2025). 둘째, 발성 수행을 자율신경계 조율과 연결

하는 관점이 임상적 적용 가능성을 넓히는 개념적 매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해석된다(Gilman, 2014; 

Schomers & Pulvermüller, 2016). 결과적으로 본 고찰이 확인한 시기적 확산은 발성 기능 중심에서 

수행 및 경험 중심으로 이행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반영하며, 이는 소매틱 보이스가 단순한 발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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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을 넘어 체화된 조절과 의미의 구조화를 포괄하는 핵심적인 예술치유 모델로 정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소매틱 보이스의 핵심 구성요소와 작동기제를 분석한 결과, 문헌의 범주별 분포는 ‘신체–음성 통합 시

스템’, ‘관계적·실존적 소마’, ‘인지적 통합 도구’의 순으로 다층적 개념 지형으로 구조화되었다. 이러한 

분포는 소매틱 보이스가 특정 학제에 국한되지 않고 생리적 조절, 인지적 구조화, 관계적 조율이 결합되

는 교차지점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세 차원은 독립된 요소가 아니라, 개인 내부의 생리적 

토대에서 출발하여 인지적 처리를 거쳐 관계적 공명으로 확장되는 상향식 층위 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신체–음성 통합 시스템’ 은 소매틱 보이스가 호흡·진동 등 생리적 

하부구조의 조절과 감각–운동 통합(sensorimotor integration) 과정에 학술적 토대를 두고 있음을 시

사한다(Eddy, 2009; Ghazanfar, 2009; Hanna, 1988). 특히 후두의 미세 감각 피드백과 신경 가소성 

자극 기제에 주목한 선행 연구들은(Gilman, 2014; Hernández-Morato et al., 2023) 발성 문제를 신

체 지도(somatic map)의 구조화 오류로 진단하고 감각적 재구축을 강조한 관점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

는 소매틱 보이스가 의식적 발성 기법이 아닌 신경계 재교육 과정에 기초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생리적 조절이 인지적 차원으로 확장하는 경로는 예측 코딩(predictive coding)이론(Apps & 

Tsakiris, 2014)과 발성을 통한 메타인지적 자기 안내(Jiang & Wu, 2025; Casas-Mas et al., 2019)에 

의해 설명된다. 발성 행위가 감각 피드백의 오차를 줄이며 사고를 구조화하는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 과정으로 작동한다는 점은, 소매틱 보이스를 단순한 신체 기법을 넘어 인지적 자기 조율의 

능동적 전략으로 재정의할 근거를 마련한다. 나아가 이 개인 내적 과정은 내수용감각(interoception) 

자각을 통해 정서적 안전감을 확보하고, 리듬·음성 동조(synchrony)를 매개로 타인과의 체화된 공명

(embodied resonance)으로 확장된다(Flynn, 2021; Ridder et al., 2025; Sellers-Young, 2013). 특

히 발성이 청각-운동 피질이 결합된 감각-운동 통합 회로와 관련된다는 신경과학적 논의는(Schomers 

& Pulvermüller, 2016), 생리적 조절에서 인지·정서적 확장, 그리고 관계적 공명에 이르는 층위 간 연

결의 신경학적 경로를 조명한다. 이와 같이 소매틱 보이스의 작동 기제는 단일 인과로 환원되기보다 감

각적 토대-인지적 구조화-관계적 공명이 순환적으로 연결되는 다층적 조절 체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

하며, 이는 통합예술치유의 실천 현장에서 신체 감각을 매개로 정서 조절과 사회적 연결을 동시에 도모

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한편, 소매틱 보이스의 작동기제를 신경과학적 기제만으로 설명하

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소매틱스(somatics)의 핵심 전제는 ‘내부로부터 경험되는 신체(soma)’에 

대한 1인칭적 자각에 있으며(Hanna, 1988), 신경계 재교육 역시 이러한 주체적 자각이 선행될 때 비로

소 촉발되는 과정이다(Eddy, 2009; Gilman, 2014). 따라서 소매틱 보이스의 다층적 조절 체계는 신경

생리학적 기제와 현상학적 자각이 상보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로 이해되어야 한다. 

 적용대상과 실천 맥락을 분류한 결과, 국가 및 지역별 분포에서 북미와 유럽이 주도적 축을 형성하는 

가운데 아시아 또한 유의미한 비중을 보여 연구 지형이 다각화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더불어 게재 저

널의 분야가 예술치유를 넘어 심리치료, 신경과학, 교육학 등으로 분산된 결과는, 소매틱 보이스가 예술

치유 맥락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되면서도 동시에 신경과학 및 의학적 관점과의 접점을 형성하며 다학제

적 연구 대상으로 자리매김하였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소매틱 보이스가 특정 문화권의 담론에 

국한되기보다, 신체–정서–관계의 통합을 강조하는 ‘소매틱 전환(somatic turn)’의 흐름 속에서 학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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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성을 획득해 가는 과정과 관련지어 해석될 수 있다(Kapadocha, 2018). 즉, 초기에는 특정 지역·학
문권에서 정교화된 개념과 실천이 축적되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임상·교육·재활·예술에서 적용 필요

성이 확대되면서 지역과 분야가 확장되는 경향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역·분야 확장은 

첫째, 소매틱 보이스가 특정 예술치유 기법에 한정되지 않고 심리치료·신경과학·교육학이 공유하는 

‘조절(regulation)’과 ‘학습(learning)’이라는 공통 담론으로 수렴되며 확산될 수 있었기 때문으로 해

석된다. 둘째, 발성 수행을 신경계 조율과 연결하는 관점이 임상적 적용 가능성을 넓히는 개념적 매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Gilman, 2014). 특히 무용학 분야에서 소매틱스가 움직임의 질적 전환

과 신체 자각을 탐구하는 핵심 담론으로 정착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 소매틱 보이스는 움직임에 중심을 

두었던 기존 무용·동작치료의 신체 자각 범주를 발성과 호흡이라는 소매틱 매체로 확장하여 통합적 치

유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결과적으로 적용 대상과 맥락의 확장은 소매틱 보이스가 ‘통합적 조

절’이라는 공통 문제 틀에 접속하여 다학제적 확산을 촉진한 결과로 이해된다. 

중재 요소와 결과지표를 분석한 결과, 소매틱 보이스는 신경계의 기능적 회복과 심리적 안녕을 동시

에 도모하는 통합적 중재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예컨대 하모니카 및 카주(kazoo) 기반 중재

는 호흡압에 대한 즉각적 저항을 제공하여 구강 및 후두의 미세 근육을 자극하고 발성 지지력을 개선하

는 상향식(bottom-up) 조절 기제로 작동하였다(남유진, 2015; 이유지, 강경선, 2016). 사이렌 소리 모

방과 같은 음고 이동 훈련 역시 고유수용감각 피드백을 강화하여 노인성 음성 장애와 연하 곤란 보완에 

기여하는 기능 재활 도구로 보고되었다(강서연, 2024; 우혜미, 2021). 또한 펠든크라이스 기법과의 결

합은 발성 수행이 인지적 자각을 수반한 신경학적 재교육 과정임을 시사하며, 특히 경도인지장애 노인 

맥락에서 감각 지도 재구조화가 인지 가소성과 연결될 가능성을 뒷받침한다(왕시시, 2023; Paparo, 

2016). 이러한 개별 중재 기법들은 통합예술치유의 맥락에서 단일하게 적용되기보다, 호흡 훈련에서 시

작하여 발성을 거쳐 움직임과 심상으로 확장되는 다중 매체 간 순환적 구조 속에서 작동할 때 치유적 효

과가 제고될 수 있다. 

정량적 음성 분석 지표들은 신경계의 미세 조절 능력 변화를 가시화하는 객관적 지표로 기능한다(박

수정, 2021; 허고은, 문소영, 2016). 이와 병행된 체화된 인지 측정 도구들은 주관적인 신체적 자기감

(sense of physical self)을 정량화하여 기존 평가 체계가 간과해 온 ‘체화된 경험의 변화’를 보완한다

(Ridder et al., 2025). 이상을 종합하면, 소매틱 보이스 중재는 즉각적인 감각 피드백을 통해 상향식 조

절을 촉진하고, 이것이 인지적 자각과 결합되어 하향식(top-down) 구조화로 확장되는 통합적 치유 기

제를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Vainio & Vainio, 202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주제범위 문헌고찰(scoping review) 절차를 통해 국내외에 분산된 소매틱 보이스 관련 문

헌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해당 개념이 단순한 발성 기교를 넘어 예술치유 맥락에서 체화된 조절과 의

미 구성의 실천 체계로 논의되어 왔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2016년 이후 관련 연구의 급증은 소매틱 보

이스가 예술치유 및 인접 학문 영역에서 독자적인 학술적 위상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소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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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 보이스의 개념 층위를 ‘신체–음성 통합 시스템’, ‘관계적·실존적 소마’, ‘인지적 통합 도구’의 세 차원

으로 구조화하여, 목소리를 신체 경험의 재구조화 과정이자 통합적 프락시스(praxis)로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마련하였다. 셋째, 중재 연구의 분석을 종합한 결과, 소매틱 보이스는 신체적 피드백을 통

한 감각 조율과 인지적 자각을 통한 의미 구성이 순환적으로 결합된 통합적 치유 기제를 형성하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소매틱 보이스 관련 논의를 ‘정의적 축(definitional axes)’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구조화

하고, 생리적 토대-인지적 조직화-관계적 공명으로 이어지는 층위 구조를 도출함으로써 후속 연구를 

위한 개념적 준거와 기초 자료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실천적 측면에서는 본 고찰에서 제시한 

다차원적 중재 구조가 예술치유 현장의 단계적 프로그램 설계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공하며, 특

히 무용학 분야의 소매틱스 담론과 연계하여 무용·동작치료의 실천적 영역을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된다. 

연구의 방법론적 특성에 따른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식별의 포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외 주요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하였으나, 분과 학문별로 산재한 회색 문헌(gray literature) 및 일부 비정

기 간행물까지 완전하게 포괄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소매틱 보이스의 다층적 맥락을 반

영하기 위해 인접 개념어를 포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 현장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명칭을 

검색 체계에 모두 편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향후 용어 합의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과

제이다. 셋째, 주제범위 문헌고찰의 특성상 포함 문헌의 질 평가 및 효과 크기 산출을 수행하지 않았으

므로, 본 연구에서 정리된 중재 효과 및 결과지표들을 임상적 유효성의 확정적 근거로 일반화하는 데에

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이러한 고찰 결과와 제한점을 바탕으로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소매틱 보이

스 연구의 누적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사 개념군 간 경계를 명확히 하고 범주 정의를 표준화하는 학

제 간 개념 합의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중재 연구의 재현성과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호흡

–발성–진동–자기조율 학습’으로 이어지는 핵심 구성 요소를 최소 보고 기준으로 설정하고, 신체 생리와 

심리 정서를 아우르는 통합적 평가 지표 세트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적용 맥락의 확장 추세를 고

려하여 연령 및 발달 단계, 문제 영역, 실천 환경 등 대상별 특성에 최적화된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실증 연구가 요구된다. 넷째, 소매틱 보이스의 작동 기제를 보다 입체적으로 규

명하기 위해 정량적 생리 지표와 정성적 신체 경험을 결합한 혼합 연구 및 다학제적 연구 설계가 지속적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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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ceptualizing Somatic Voice and Mapping Its Applications 
in Arts-Based Healing: A Scoping Review

Lee, Hyun-Jung* · Kim, Bo-Gyung**
Ph.D. Candidate, Pusan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systematically examines the conceptual foundations and arts-therapeutic applications of 
somatic voice across 60 interdisciplinary studies (2000-2025) using a scoping review methodology. 
The analysis delineates three core definitional axes: (1) a body–voice integration system centered on 
neurophysiological regulation, (2) a relational–existential soma emphasizing intersubjective resonance, 
and (3) an embodied cognitive tool for self-regulation and cognitive structuring. These dimensions 
collectively form a bottom-up layered structure extending from physiological grounding to relational 
resonance. Furthermore, a synthesis of 23 intervention studies reveals a predominant focus on respiratory- 
vocal training, with psychological outcomes assessed more frequently than physiological indicators. 
These results establish somatic voice as a multi-layered embodied process and provide a robust theoretical 
framework for future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in integrative arts therapy.

Keywords: Somatic Voice(소매틱 보이스), Scoping Review(주제범위 문헌고찰), Somatics(소매틱스), 
Body-Voice Integration(신체-음성 통합), Integrated Arts-Based Healing(통합예술치유)


